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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안 산호세마을의 벨타워. 스페인시대의 유산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포격으로 일

부 허물어졌으며 탄흔이 선명히 남아 있다. 이승철기자

일본 최근 극우보수화 경향 속

사이판·괌·티니안 등 섬 곳곳서

위령비 세우며 역사왜곡 전쟁 미화

한인회 아픈 역사적 사실 잘 몰라

청소년들 위해 자료 발굴 등으로

제대로 인식토록 정부 관심 가져야·

마리아나 제도는 어디를 가나 일상의 풍경과 전장의 비극이 교차돼서 나타난다. 사이판과 괌 

등은 마젤란이 처음 발견한 16세기 초반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이어 스페인과의 전쟁에

서 승리한 미국이 1898년부터 지배했으며,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

수세기 동안 번갈아가며 스페인과 미국, 일본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면서 역사의 아픔은 중첩돼

서 켜켜이 쌓였다. 원주민들의 일상 공간에서, 혹은 신성시하는 터전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현

대식 리조트에서 식민지배의 어두운 그늘과 전장의 아픔이 진하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마리아나 제도 곳곳에 깊은 생채기로 남

아 있다. 태평양전쟁의 상흔은 거대한 군사시설물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티니안의 심장부인 산호세 마을. 이곳 중심부에는 스페인 통치시대의 유산인 벨타워가 고즈넉

하게 서 있다. 벨타워는 석양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벨

타워 표면에는 태평양전쟁 당시의 탄흔이 생생하게 박혀 있다. 벨타워의 일부도 파손된 채 그

대로여서 섬의 지난한 역사와 아픔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근처에 티니안 등 마리아나 곳곳에

서 숨져간 한인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서있다.

로타 섬의 송송빌리지 중심에 자리한 산 프란시스코 교회는 일본군 포탄을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이판한인회 한글학교에서 취재팀이 학생들에게 당시의 아픈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과 전쟁의 기억이 혼재된 곳. 전쟁유산과 고급 리조트가 동거하는 곳이 바로 마리

아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시간이 멈춰버린 곳도 많다. 수많은 한인 유골이 발견된 티니안의 정글속에 감춰진 탄

약고나 연료저장고, 일본군사령부 등은 이제 막 폭격을 당한 듯 아수라장 그대로다. 주변에 널

브러진 탄약통과 연료통, 휘어진 철근, 구멍 뚫린 건물 등등은 치열했던 전투의 생생한 흔적이

다. 붉은 빛 황토가 듬성듬성 보이는 괌의 고원지대에 남아있는 미군 전차, 밀림 속에 숨을 죽

이고 있는 일본군 포대 등은 70년 전의 광풍을 말없이 보여준다. 대부분은 강제 동원 한인들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



전쟁의 상흔은 태평양전쟁 당시의 시간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70년 전에 총

칼로 마리아나 제도를 침략했다면 오늘날은 각종 위령비 등을 세우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혈안이다. 이를 통해 일제 침략의 역사, 가해의 역사를 지우고 어디까지나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우려는 듯하다.

사이판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과 관련된 전쟁시설을 찾는

다. 안내는 사이판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쟁가이드가 주로 맡는다.

사이판의 대표적인 전쟁유적지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라스트 코만도. 이곳은 일본군 

최고 수뇌부가 자결한 최후사령부로 왜곡돼 일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인 전쟁가

이드는 '조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위해' 30여 초간 묵념을 하게 하고 안내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침략전쟁을 '국토방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티니안 카롤리나스 대지의 자살절벽에 있는 일본군 위령비. 주

변엔 온통 위령비로 채워져 있어 일본군 위령공원을 방불케 하

고 있다.

괌에서 만난 일본인 전쟁가이드의 말은 충격적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 한국인들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다. 지

금에 와서 강제징용이나 강제노동이라고 하지만 당시는 아니다. 당시 일본이 잘못됐다, 틀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일본 사회의 극우보수화 경향 속에 사이판과 괌에는 일본군과 관련된 곳이면 어디든지 위령비

를 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자고나면 위령비가 늘어난다고 할 정도이니 그 수를 짐작할 만하

다.



티니안 남부 해안 카롤리나스 대지 주변은 자살절벽이라 불리는 곳이다. 티니안 전투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떨어져 내린 곳으로 주변은 온통 크고 작은 위령비로 가득 채워졌다. 어디에서나 

전쟁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사이판의 만세절벽이나 자살절벽도 마찬가지다. 위령비뿐만 아니라 사이판의 중심지에는 전범

기업인 남양흥발의 초대 사장인 마츠에 하루지를 기리는 슈가킹공원과 신사까지 만들어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성지순례하듯 이곳을 찾는다. 마리아나 제도 전체를 전쟁 성역화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사이판과 티니안에 각 1곳씩, 그것도 민간에서 위령비를 세운 것이 고작이다.

사이판한인회(위원장 전병수)가 운영하는 한글학교(교장 방원석) 관계자는 "한인들이 끌려와 많

은 희생을 당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관련된 전쟁유산이라든가 아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제대로 인식시

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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